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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매출회복 확률 0%"… 잘나갔던 油化단지, 공장 줄이는 공사중

울산=신은진 기자 정한국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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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길 잃은 한국 경제] [3] '수출 대기업'이 무너진다

- 생존 걱정하는 석유화학업계

PTA 수출, 5년새 20분의 1로… '서바이벌' 현수막 걸고 원가절감

"중국發 공급과잉… IT·車도 밀려"

- 30대 그룹 수익·고용 모두 줄어

1인당 영업이익 4년새 25% 급감

"수출 기업에 돈이 안들어오니 내수·고용 '낙수효과'도 사라져"

지난 17일 울산 석유화학단지의 한화종합화학 공장. '서바이벌(Survival) 100'이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내

걸어 놓고 아침부터 공사가 한창이었다. 생존을 위해 100주일 동안 뼈를 깎는 원가 절감을 하자는 뜻이라

고 공장 관계자는 설명했다. 공사는 공장 증설이 아니라 공장 규모를 줄이는 작업이었다. 합성섬유와 페트

병의 원료인 PTA(고순도 테레프탈산)를 생산하는 이 회사의 박진현 인사지원팀장은 "21일부터는 연산 45

만t 규모의 2공장 가동을 중단할 계획"이라며 "공장 폐쇄를 위해 막판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중"이라고 했

다.

이 회사는 이미 작년 10월 연산 40만t규모인 1공장 가동을 중단했다. 원래 연간 130만t을 생산해 왔지만 이

제 생산량이 연간 45만t으로 줄어든 것이다. 다음 달 초 1공장을 다시 가동해 생산가능물량을 연 85만t으로

늘릴 계획이지만 공장이 완전 가동에 들어갈지는 미지수다. 업계 관계자는 "이 공장에서 예전처럼 130만t

을 생산하는 날이 올 가능성은 제로(0)"라고 말했다.

▲ 일부 공장 가동 중단… 상황실 모니터도 'off' - 지난 17일 울산 한화종합화학의 상황실에서

직원들이 컴퓨터 모니터로 생산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.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수출이 급감해

가동이 중단된 맨 왼쪽의 1라인 상황 모니터들은 시커멓게 꺼져 있다. /김종호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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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"생존 위해 100주일간 뼈 깎는 원가절감" - 한화종합화학의 공장 밖에는 생존을 위해 100주

동안 뼈를 깎는 원가 절감 운동을 펼치자는 내용의‘서바이벌(survival) 100’현수막이 걸려 있다.

/김종호 기자

한화종합화학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롯데케미칼 공장도 PTA 생산량을 60%로 줄였다. 이곳에서 차로 10분

거리에 있는 SK유화는 2014년부터 PTA 생산을 중단하고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. 전남 여수에 있는 삼남석

유화학 역시 지난 2012년 초 4개 생산라인 중 1개를 껐고, 올해 1월에 추가로 1개 설비의 가동을 멈췄다.

한때 국내 산업계에서 손꼽히는 캐시카우(현금창출원)였던 석유화학업계가 지금은 '생존'을 걱정하는 처

지로 내몰렸다. PTA는 5년 전만 하더라도 수출액이 연간 45억달러(약 5조원)에 달할 정도로 대표적인 효

자 수출 품목이었지만, 작년 수출액은 20분의 1 수준인 1억9000만달러(약 2100억원)에 그쳤다. 글로벌

PTA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이 자국 내 생산을 늘리면서 자급률이 100%를 넘어선 결과다.

석유화학제품뿐만 아니다. 지난달 선박·휴대전화·반도체·자동차 등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 중 작년보다

수출액이 늘어난 품목은 하나도 없었다. 과거 중국이 10%대 고도성장을 할 때 대중(對中) 수출로 특수(特

需)를 누리다가 이제는 중국발 공급 과잉 탓에 생존을 걱정하는 한국 주력 산업의 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

주는 사례다.

◇30대 그룹, 성장성·수익성 동반 추락

한국 경제의 주력군인 30대 그룹은 지금 세계 경기 침체,

보호무역주의 확산, 중국의 도전이라는 삼각 파도 앞에

놓여 있다. IMF(국제통화기금)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

을 3.1%로 추정하고 있다. 1996~2006년 평균인 3.6%에

훨씬 못 미친다. 여기에 더해 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

화하고 있다. 각국의 수입 규제 건수는 2011년 119건에서

작년 210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. 이에 세계무역기구

(WTO)는 올해 세계 무역 증가율이 1.7%에 그칠 것으로

내다보고 있다. 이런 와중에 중국의 추격은 무섭기까지

하다.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"우리 주력

수출 제조업인 조선·철강·화학 등이 밀리는 핵심은 중국

때문"이라며 "중국이 너무 많이 쫓아왔고 IT·자동차까지

도 점점 밀리는 상황"이라고 말했다.

수출이 타격받으면서 30대 그룹의 매출은 줄고, 수익성도

나빠지고 있다. 우리나라 수출은 8월 반짝 반등한 것을

빼면 2014년 12월 이후 9월까지 20개월 마이너스(-) 행진

을 하고 있다. 10월에도 갤럭시 노트7 생산 중단 등의 여파로 상순에 18.2% 감소했다. 전국경제인연합회

조사에 따르면, 30대 그룹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1인당 매출액은 2011년 10억7993만원에서 작년 9억6866만

원으로 줄었다. 수익성을 나타내는 1인당 영업이익도 지난 4년간 1815만원이 줄어 작년 5317만원을 기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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했다.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"수출 대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고 투자를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요 대기업들

의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 어렵다"고 말했다.

◇"수출 대기업 '낙수 효과' 사라졌다"

과거 수출 대기업은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'낙수 효과'를 줬다. 하지만 18일 본지와 CEO스코어 공

동 조사에 따르면, 30대 그룹 일자리는 작년 말 88만명을 정점으로 올 들어 줄어들고 있다. 김현철 서울대

교수는 "수출 기업이 먼저 매출이 줄면서 타격을 입고, 내수에도 영향이 생기고 있다"며 "과거에는 수출이

잘되니 유동성(돈)이 국내로 공급돼 내수도 괜찮았지만 이런 구조가 무너지고 있는 것"이라고 말했다. 유

병규 산업연구원장은 "자동차·석유화학 등은 과거 성장 동력이었지만, 지금은 고임금 문제와 전 세계적인

과당 경쟁으로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다"며 "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는 방법으로 새

로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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